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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겨울 여행법. 
하우 투 윈터  
스키 챔피언, 마르코 오더마트가 안내하는 스위스 겨울 
스위스의 겨울이 제일 아름답고 
스위스가 제일 아름다운 스키장 
국제 열차 편 소지 시, 스키장 및 숙소 할인 
스키 배우고, 아프레 스키 체험하고 
특별한 겨울 체험도 가지각색  
 
스위스의 겨울은 비교불가다. 그게 바로, 스위스의 겨울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이다. 하지만, 내가 
여행할 시점의 겨울은 어떨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가장 충만한 겨울 여행을 즐기려면 
무엇을 중시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이 든다. 그래서, 스위스정부관광청이 겨울여행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겨울 왕국 스위스를. 체험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그 내용을 “하우 투 윈터”라는 타이틀로 어떻게 
하면 스위스의 겨울을 지속가능하면서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하우 투 윈터” 캠페인을 이끌어갈 가이드로 세계 최고의 스키 선수, 마르코 
오더마트(Marco Odermatt)를 내세웠다. 마르코 오더마트는 2022년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남자 
대회전 부분 금메달리스트로, 2023년에는 월드 챔피언이 됐다. 월드 컵에서 두 번이나 종합 우승을 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겨울은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리고 스위스는 가장 아름다운 스키장이죠.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깨닫죠. 우리의 산 지형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 마르코 오더마트가 신이 나 말한다.  
 
스위스 스키 선수 마르코 오더마트는 알파인스키 서킷 위 야심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1997년 
10월 8일 생), 이미 모든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쥔 그다. 올림픽 챔피언이자 월드 챔피언, 거기에 월드컵 
종합우승까지, 기록을 차례차례 깨고 있다. 한 시즌 최고 월드컵 포인트를 기록한 그는 한 시즌 최다 
우승한 기록도 갖고 있다. 오더마트는 대회전(Giant Slalom)에서 빛날 뿐만 아니라, 슈퍼 G와 다운힐 
종목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뽐낸다. 더욱이 니드발덴(Nidwalden) 태생의 오더마트는 젊은 세대를 
상징한다. 그는 더 많은 여행자들이 스위스의 스노우 스포츠를 체험해 보길 바란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겨울 여행 법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소개한다. 
 

1. 하우 투 스노우 
널찍한 슬로프, 깊게 쌓인 눈, 쿨한 하프파이프, 아름다운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일, 다채로운 
터보건 코스 – 이 모든 곳을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스위스는 최고의 겨울 천국이다.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스위스 겨울을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으므로, 스위스 전역에 있는 
스위스 스키 스쿨 강습을 통해 “내 생애 첫 스키 체험”을 해보고, 문밖으로 스키장이 펼쳐지는 
호텔에서 묵으며 아침 일찍 새하얀 눈밭에 처음으로 스키나 보드 자국을 그려보고, 터보건이라 
부르는 스위스 전통 썰매를 타보라 권한다.  

 
2. 하우 투 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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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다른 나라에서 출발해 스위스로 이동하는 국제 기차 티켓을 소지할 경우, 스키 패스 30-
40%, 스포츠 장비 20%, 지정된 유스 호스텔 15%, 스키 스쿨 강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이드&슬라이드(ride&slide)라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된다.  

 
3. 하우 투 아프레 스키 
스위스에서 겨울 스포츠는 신체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슬로프에서의 체험에는 함께 
어울리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부 포함된다. 한적한 분위기의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서 
여유를 부리거나, 스포츠 활동 뒤 클럽을 찾는 것이 좋은 예다. 이런 스키 뒤풀이를 아프레 
스키(après-ski)라 부른다. 스키 리조트의 호텔과 바, 클럽에서 아프레 스키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는 화려한 파노라마와 미식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4. 하우 투 인조이 
스위스에서 겨울과 기쁨은 완벽한 쌍을 이루는 단어다. 최고 수준의 미식 체험, 소박한 음식, 
특별한 환경에서의 다이닝 숙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체험 대부분의 한복판에는 
지속가능성이 자리해 있다. 스키 후 스파를 즐겨보고, 완벽한 퐁뒤를 체험해 보고, 이글루 
빌리지에서 묵어 보고, 지속가능하고 여유로운 스위스를 여행해 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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